
보도자료

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5. 7. 8.(화)

남북통합문화센터, 북한이탈주민작가 ‘심수진’의 
<바람이 불어도 꽃은 피고> 특별전시 진행

□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는 북한이탈주민 화가 심수진의 <바람이 불어도 

꽃은 피고> 전시를 7월 2일(수)부터 1층 특별전시관에서 진행 중이며, 

10월 18일(토)까지 진행할 예정이다. 

□ 심수진 작가는 2007년 한국에 입국한 후, 병마와 싸우면서 도자기·낙엽·

한지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회화작품을 그려왔다.

□ 이번 전시 <바람이 불어도 꽃은 피고>에서는 심수진 작가가 ‘삶의 시련을 

딛고 피워낸 생명·회복’의 서사를 담은 회화작품 23점을 선보인다.

  o 작가는 분단의 아픔을 크랙 기법*으로 시각화하고, 그 위에 피어난 꽃을 

통해 삶의 균열 속에서도 피어나는 북한이탈주민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.

 

    * 크랙 기법 : 작품이 오래되어 자연스럽게 갈라진 듯 표현하여, 고전적이고 예스러운 느낌이 

나도록 표현하는 방법

□ 특히, ‘꽃’과 더불어 ‘달’을 모티프로 하는 <달의 이야기> 연작 12점은 

이번 전시에서 처음으로 공개하는 작품이다.

  o 달 속에는 연날리기, 그네타기 등 남북한이 함께 즐겼던 전통놀이 장면을  

삽입하여 기억과 치유, 문화 정체성의 메시지를 함께 담아내고 있다.

□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는 앞으로도 다양한 북한이탈주민 작가들의 특별

전시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작가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, 예술을 통한 

남북 출신 주민의 소통을 강화하고 상호 이해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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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1  작가 약력

 심수진
 · 1978 함경남도 출생
 · 1995 학교대표필사, 명필가
 · 2007 한국 입국
 · 2017 대한민국서화비엔날레 은상, 특선, 입선
 · 2021 MBC 금강미술대전 특선  
 · 2022 국제현대미술대전 특별상   
 · 2023 문화예술유공 통일부장관 표창 

◆ 학력
 · B.F.A. 서울디지털대학교 회화과 미술학사(2018)
 · (사) 한국미술협회 고양지부 심사위원, 정회원/한국서사협회 추천작가

◆ 전시 이력
 · 2025 초대전 <통일과 평화의 색으로 번지다>, 롯데재단, 마루아트갤러리 
 · 2024 초대전 <기억의 지도>, 서울시민청
 · 2024 초대전 <비로소 꽃을 피우다>, 곽재선문화재단 갤러리선 
 · 2024 초대전 <선을 넘어온 이야기>, 오두산 통일전망대
 · 2024 개인전 <고난 후에 피는 꽃>, 청주 한국공예관
 · 2023 개인전 <과거 현재 미래>, 예술의 전당 
 · 2023 개인전 <꿈, 여행>, 혜화아트센터
 · 2023 개인전 <통일을 원하다>, 엠 갤러리
 · 2022 개인전 <자연의 아름다움>, 카페 63 
 · 2018 개인전 <추억과 새로운 느낌>, 대전 중구문화원 



붙임 2  포스터



붙임 3  전시 작품

황금빛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 

91 x 65.1cm, 캔버스에 아크릴, 2025 

신작 연작 <달의 이야기> 시리즈 중 
하나로,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과 이를 
비추는 달, 그 속에 어린 시절 그네타
기의 장면을 담고 있다. 시간과 기억, 
흔들리면서도 계속 살아가는 생명을 
표현한 작품이다. 

겨울밤 단풍과 연 
91 x 65.1cm, 캔버스에 아크릴, 2025 

짙은 남색의 겨울밤을 배경으로, 붉은 
단풍 위에 소복이 쌓인 눈과 달 속에 
비친 연날리기 장면이 대비되는 작품
이다. 눈이 오는 날에도 색을 잃지 않은 
단풍을 통해, 한겨울에도 식지 않은 
기억의 온기를 담고 있다.

가시넝쿨 여인
75 x 65.1cm, 한지, 천, 보리줄기, 2015 

작가의 자전적 경험을 담아 10여 년간 
병마와 싸울 때의 고통과 절망을 표현한 
초기 작품으로, 작가가 겪어온 생의 
상처를 나타낸다. 보리 줄기와 같은 
자연소재를 탐색한 계기가 되었다.


